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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국내 도서관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OPAC이 어린이의 보편적 특성은 물론이고 디지털 키즈(digital 
kids)의 정보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이 연구
에서는 철저히 어린이의 관점에서 현행 OPAC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디지털 키즈가 
도서관에서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과 OPAC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내 보이는 행태적 특징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현행 OPAC의 한계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OPAC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초등학교 4-6학년 
5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참여자들 중에서 선정한 8명과의 심층면담, 그리고 6개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어린이들의 탐색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키워드: 어린이 목록, 어린이 OPAC, 정보행태, 탐색행태, OPAC 이용행태, 목록이용행태, 디지털 키즈, 디지털 
네이티브

ABSTRACT

This research begins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Korean library OPACs have failed in reflecting 
the information needs of children, and especially the behavioral aspects of digital kids. Maintaining 
such problem recognit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weak points and limits of Korean OPACs for 
digital kids, and explores the possible solutions. In details, identified at the first hand is digital kids' 
library use behavior, in particular, their search behavior of library OPACs. Also discussed is on the 
development of a new generation OPAC for digital ki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with 
545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depth interviews with 8 carefully selected students among the 
survey participants, and a direct observation on the children's information search process in 6 libraries.

Keywords: Kid's catalog, Kids' catalog, Library catalogs for children, Children's OPAC, Information 
behavior, Search behavior, OPAC use behavior, Digital kids, Digital 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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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린이는 사회문화적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발달 측면에서도 청소년이나 성인과 뚜

렷이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경험은 인생의 다른 시기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어린이의 심리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확장하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

요하다. 최근 우리 도서관계에서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이나 어린이 전문사서

의 역량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자료탐색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원인이 다각도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도구로서 어린이를 위한 OPAC의 개발에 대한 우리 학계

와 도서관 현장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국외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의 정보행태에 대해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에게 적합한 OPAC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 먼저, 어린

이들은 명료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요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데 특히 어

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찾고자 하는 자료의 50%는 100개 정도의 간단한 토픽에 불과하다는 

등 어린이의 정보행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Külper & Schulz 1997, 207). 그리고 이러

한 결과에 근거하여 기존의 OPAC은 어린이들의 자료탐색을 지원하는 기초도구로 인지되고 

기능하기에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어린이의 요구와 인지능력, 탐색행태

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OPAC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Hirsh 1997 ; Borgman 1996 

; Cooper 2002). 최근에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digital 

native generation)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고,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도구에서 벗어나 웹 

자원이나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검색도구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도서관계에서 제공하는 현행 OPAC이 어린이의 보편적 특성은 물론이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정보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

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자는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과 정보행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

로 하되 디지털 네이티브가 갖는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들 ‘디지털 키즈’(digital kids)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OPAC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1) 이번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험과 인식에 근거하여 이러한 

1) 미국의 교육학자 Mark Prensky가 2001년에 처음 사용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용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대중화가 만들어 낸 새로운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 노
출된 이 세대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익숙하며, 즉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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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C의 개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노지현 2011). 이 연구에서는 

철저히 ‘어린이’의 관점에서 현행 OPAC이 가지는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어린이가 도서관에서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과 OPAC을 검색하는 과

정에서 드러내 보이는 행태적 특징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현행 OPAC의 한계점과 해결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하였다. 첫째,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

과 정보행태, 그리고 어린이용 OPAC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

였다. 둘째, 어린이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탐색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조하면서 어

린이 8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서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재확인하

고, 자료탐색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사고, 행동, 감정의 변화 등을 세밀하게 분석

하는데 집중하였다. 넷째,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및 어린이도서관 6곳을 선정하여 어린이의 

탐색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참여관찰은 앞서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서 온전

히 드러나지 않은 어린이의 자료탐색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Ⅱ. 연구의 이론적 근거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과 정보행태, 그리고 어린이용 OPAC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고자 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어린이용 OPAC의 개발에 

참고할 만한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보다 앞서 어린이용 OPAC을 개발

하여 제공하고 있는 해외 도서관계의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셋째, 어린이용 

OPAC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먼저, 어린이의 인지적, 정서적, 생물학적 발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린이의 정보탐색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성을 간추려 보았다(<표 1> 참조). Piaget의 인지발달이론2)을 

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선호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도전과 재미를 추구하며,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즐긴다는 점 등도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이들만의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탭스콧 
2009, 82-86). 현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인터넷의 확산과 휴대전화의 보급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에 태어난 30세 미만의 세대를 의미하며, 이들 중 특별히 어린이 세대를 지칭하고자 할 때 ‘디지털 키즈’라 부르
고 있다. 

2) Piaget는 어린이의 인지발달 과정을 ‘단계’의 개념으로 보고 연령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즉, 
어린이는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2세), 형식적 조작기(12세 이후) 등 질적
으로 서로 다른 네 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지적인 복잡성을 더해간다고 하는 것이 Piaget가 주장한 인지발달이론
의 핵심이다.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은 각 단계를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단계가 서로 연속된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발달 중 인지적 측면을 가장 잘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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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많은 이론들은 어린이의 발달이 연령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발달단계별로 어린이가 가지는 보편적인 관심과 언어능력, 인지능력 등은 어

린이를 위한 OPAC의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인지발달이

론, 사회학습이론, 정신분석이론 등에서는 ‘놀이’를 어린이의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 창의성발달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간주하고 있다. 어린이의 기본

적인 욕구충족의 과정이자 학습행태로서 놀이에 특히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이론을 

참고한다면 ‘검색의 성능’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춰 왔던 기존의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어린

이를 위한 OPAC에서는 어린이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OPAC을 

쉽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어린이 발달이론에서는 ‘감성적 요소’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

다.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는 어린이의 발달에 있어 감성적,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 ‘학습된 무력감’이나 ‘열등감’으로 이어져 전 

생애에 걸쳐 이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Erikson이나 Vygotsky와 같은 학자들은 어린이가 외부의 도움 없이 너무 쉽게 문

제를 해결하거나 반대로 너무 어려워 이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도전의식을 가

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유도하는데 보다 중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정옥

분 2013, 84, 99).3) 특히 Vygotsky는 이러한 감성적, 정서적 지지를 위해 어린이가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도움을 주는 ‘비계’(scaffolding)의 역할에 대

해 강조하는데,4)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완전한 탐색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이 어린이

용 OPAC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료를 탐색하는 경험을 쌓도록 한 후 어느 정도의 

능력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성인용 OPAC이나 보다 전문적인 탐색도구로 옮겨가도록 하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는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3)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는 어린이가 매 단계마다 갈등상황 또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데,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있어 부모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Vygotsky의 인지이
론에서는 어린이 혼자 해결 가능한 ‘실제발달영역’과 외부의 도움이나 협력이 있더라도 해결이 어려운 ‘잠재발달
영역’,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근접발달영역’이 존재하는데,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근접발달영역’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두 이론은 감성적, 정서적 지지를 통한 어린이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4) ‘비계’는 건축에서 유래된 용어로, 건물을 지을 때 발판으로 사용하다가 건물이 완성되면 제거해 버리는 임시가
설물을 의미한다. Vygotsky는 어린이의 발달에 있어 이러한 비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에서는 Kuhlthau가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즉, Kuhlthau는 이용자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의 시점’(Zone of Intervention)을 찾아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
서 말한 ‘개입’이 Vygotsky가 주장한 ‘비계’와 의미상통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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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특성

관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주변인이나 주변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장됨

학습행태 ‘놀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생각과 행동을 통합해 나가며, 문제해결 능력을 익힘

인지능력

나이가 어릴수록 한 가지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 짧음
7, 8세 무렵부터 사물을 공통의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능력과 전체적인 구도를 그리면서 대상을 차례대
로 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
친숙한 주제에 대한 학습과 기억은 용이하지만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는 낯설어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

언어능력

2, 3세까지 주로 사물이나 사람 이름과 같은 상징적 단어를 사용하다가 7세 무렵부터 개인적, 사회적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함
10세 이후부터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자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이 
급속히 발달함

정서
감성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으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
부모(양육자)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함
자기효능감이 특히 중요함. 낮은 자기효능감은 학습된 무력감으로 이어짐

<표 1> 정보탐색과 관련 있는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

다음으로, 우리보다 앞서 어린이용 OPAC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해외 도서관계의 경

험을 관련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보탐색과 관련한 어린이의 제반 특성을 세밀하게 연구

하면서 이를 시스템의 개발로 연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와 성인의 OPAC 이용행태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Pejtersen(1992)과 

Bilal & Kirby(2002) 등의 연구에서, 어린이는 OPAC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분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소설과 비소설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적절한 검색어를 선택하거나 검색결과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

료를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였으며, 성인보다 초기화면과 검색결과 화면을 더 자주 이

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ooper(2002)와 Bilal(2002)의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사

용하는 검색어의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Cooper가 조사했던 6-7세의 어린이들은 ‘공
룡’, ‘용’, ‘공주’와 같은 상징적 단어를, 그리고 Bilal이 조사했던 12-14세의 어린이들은 ‘가
족생활’, ‘스포츠’와 같은 사회적 단어나 ‘소설의 제목’을 검색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따라 사용하는 검색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Druin(2005)은 여기서 더 나아가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탐색행태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

였는데, 4-7세 어린이는 주로 시각적인 정보(색깔, 형태, 크기)를, 8-11세 어린이는 감성적 

속성(슬픔, 공포, 즐거움 등)을 중심으로 탐색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성인이나 청소년과 구분되는 어린이만의 독특한 특성이 드러나자 많은 연구자들은 

기존의 OPAC으로는 어린이의 정보요구가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자료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OPAC의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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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에 따라 ‘무서운 이야기’, ‘축제’, ‘만화’와 같은 어린이 친화적인 주제 범주를 적용하

여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거나, 문자 대신 그래픽 이미지와 음성을 사용하여 감성적

으로 친밀함을 유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Borgman 1996). 이러한 결

과는 자연스럽게 어린이를 위한 OPAC의 개발로 이어져, 기존의 OPAC과는 별도로 어린이의 

요구와 행태를 반영한 kids’ OPAC(kids’ catalog)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Martens 

2012, 160). 

관련 연구를 통해 파악한 이러한 해외의 경험은 우리가 제대로 된 어린이용 OPAC의 개발

은 고사하고, 어린이용 OPAC의 필요성조차 좀처럼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

다. 우선, 그들은 어린이의 정보요구와 인지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탐색행태를 객관적

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성인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

존 OPAC의 ‘축소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OPAC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

달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어린이 목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

만, 아직까지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내와 국외의 어린이용 OPAC을 단순 비교하거나, 실험연구를 통해 어

린이가 현재의 OPAC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을 제안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험이 이루어지는 OPAC이 애초에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존의 연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어린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OPAC을 제안되기 위해서

는 철저히 ‘어린이’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마지막 검토는 어린이의 정보행태와 탐색과정 등 기초데이터의 확보에 참조할 연구

모형을 찾는데 집중되었다. 조사결과,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모형은 세 가지로 압축되었다: Kuhlthau의 정보검색모형(Kuhlthau 20033)와 Bilal

의 정보행태모형(Bilal 2009), 그리고 Raqi & Zainab의 정보탐색전략 모형(Raqi & Zainab 

2008). 그러나 Kuhlthau의 모형은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춘 중‧고등학생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에게 적용

하기에 한계가 있고, Bilal의 모형은 어린이에게 보다 적합한 모형이지만 가상공간(국제어린

이디지털도서관)에서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그리고 Raqi & 

Zainab의 모형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자료탐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

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로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행태적 특

성에 접근하고자 했던 애초의 계획을 수정하여, 이를 참조하되 자료에 대한 어린이의 요구와 



‘디지털 키즈’를 위한 기존 OPAC의 한계와 과제  7

- 343 -

탐색목적, 탐색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쫓아가면서 그 속에서 어린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OPAC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세대의 어린이가 가진 

보편적인 인지양식과 감성, 탐색행태 등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Ⅲ.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이렇듯 이 연구는 어린이의 자료탐색, 특히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자료탐색 과정을 분석

하고, 자료탐색의 전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어린이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OPAC’을 제안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료탐색을 실시하는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자료탐색의 방

법은 무엇인지, OPAC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데

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특히 주의한 것은 두 가지였다. 이용자의 관점을 충실히 담아

내는 것과, 조작된 환경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상황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Piaget의 인지발달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7세 전후부터 12세 전후

까지)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의 어린이들은 ‘감각

기’(0~2세)나 ‘전조작기’(2~7세)에 비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사물을 분류하는 능력이 

발달하며, 언어 사용에 있어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줄어드는 대신 사회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다(변영계 2005, 160-169).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료탐색의 전 과정을 주

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이러한 능력과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구체적 조작

기’부터라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적 조작기 중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로 한정하여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질문에 대한 이해도나 자료탐

색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의 수집에 커다란 한계를 느꼈으며, 관련 연구를 통해서도 

자료탐색의 욕구가 증대하고 OPAC과 같은 검색도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는 적어

도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5)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초등학

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이번의 조사결과와 경험을 토대로 향후 다

른 연령이나 다양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5) 관련 이론을 조사한 결과, 인지심리이론에서는 문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거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
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만 10세 이후’에 발달한다고 보고 있었고(정옥분 2013, 500), 독서발달이론에서는 독서
자료에 대한 자발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선택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이루어진다(植松 貞夫 2011, 7)고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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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어린이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중 설문조사의 결과는 주로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면담조사와 참여관찰의 결과는 근거이론의 분석방법 중 하나인 개방코딩의 방식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의 각 항목별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설문

조사의 결과를 먼저 기술한 다음, 이어 면담자료와 참여관찰의 결과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심

리적 상태나 행동 등을 자세하게 풀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및 참여관찰을 실시한 도서관의 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설문조사 면담조사 참여관찰

4학년 5학년 6학년 무응답 4학년 5학년 6학년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인원 224 161 153 7 3 3 2 4 2

계 545명 8명 6기관

<표 2> 연구 참여자 및 참여기관의 구성

Ⅳ. 연구의 주요 결과

1. 어린이의 자료탐색 과정

어린이들이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태적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아보기 위해서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부터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

을 순차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자료탐색 과

정을 (1)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 (2) 자료에 대한 잠재적 요구, (3) 찾고자 하는 자료

에 대한 구체적 요구, (4) 선호하는 자료탐색의 방법, (5) 원하는 자료의 선택 등 5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어린이들의 자료이용 목적은 Gross(1999)와 Raqi & Zainab(2008)의 연구를 참고

하여 ‘독서 활동’과 ‘과제 수행’으로 나누되, 독서 활동을 다시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

는(self-generated) 독서’와 ‘학교나 부모 등에 의해 강제된(imposed) 독서’로 세분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다음 <표 3>과 같이 ‘과제 수행’보다는 ‘독서 활동’을 위한 자료탐색이

(83.2%), 그리고 ‘독서 활동’ 중에서는 ‘자발적인 독서’를 위한 자료탐색의 비율이 월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면담조사에서도, 어린이들은 주로 일상적인 독서를 위해 자료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료이용의 주된 목적이 ‘과제 수행’이라고 답

변한 경우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모두에서 비교적 드물게 나타났다.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서는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탐색하여 참고하기보다 인터넷에서 단편적인 정보를 빠르게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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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면담에 참여한 어린이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6)

구  분 빈도(명) 비율(%)

독서 활동
자발적(self-generated) 432 79.3

강제적(imposed)  21  3.9

  과제 수행  65 11.9

  기타(무응답 포함)  27  4.9

계 545 100.0

<표 3> 자료이용의 주된 목적

다음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 즉 자료탐색이라는 실제적인 행위로 옮기기 

이전에 어린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요구, 즉 “주로 어떠한 자료를 찾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응답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도록 

개방형 설문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이 기술한 답변을 유사한 것끼리 유형화한 결과, 

다음 <표 4>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에서 어린

이들이 잠재적으로 가지는 요구는 ① 재미나 교훈,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특성, 사건 등 자료

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된 요구와 ② 권장도서목록이나 교과 연계도서 또는 주위 사

람들의 추천이나 광고물과 같이 외부 정보원으로부터 형성된 요구, ③ 자료유형이나 디자인, 

글자크기, 분량 등 자료 자체가 가진 외형적 특성에 대한 요구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어린

이들로부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자료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었다.

수록 내용 외부 정보원 자료의 외형적 특성

재미
내용의 유익함

새로운 지식의 습득
장르(만화, 창작동화, 판타지소설 등)

등장인물의 친근감이나 동질감
사건

이전에 읽은 자료와 유사한 자료

권장도서목록
교과 연계도서 

교사 추천
친구 추천

인터넷 포털(광고)

자료유형
디자인

글자 크기 
분량

<표 4> 자료에 대한 잠재적 요구

이러한 결과는 면담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면담조사에서 나온 다음 내용을 먼저 

6) 초등학교 4, 5, 6학년 각 1학급의 1년간 알림장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초등학생이 수행하는 과제의 유형은 
주로 간단한 유형의 보고서(예: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나 독서활동 후 작성하는 감상문, 
그리고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사전·사후에 확인하는 과제(예: “사회 65-66쪽 읽고 중요한 내용 요점정리
하기”, “읽기 142-145쪽 풀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폭넓은 자료수집을 요
구하는 조사(research)형 과제는 학기당 1회 정도로 비교적 드문 편이었는데(예: “4.19 혁명, 5.18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에 대해 조사하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을 탐문한 결과 어린이들은 주로 인터넷에서 
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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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자.

“나랑 비슷한 또래가 주인공이거나 제목만 딱 봐도 재미있어 보이는 그런 책을 찾아요.” 

[4학년, 여A]

“딱히 이거다 하는 것은 없어요. 친구들이 많이 보는 책을 찾아서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추리소설이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재미있는 책을 찾아요.” [6학년, 여]

“권장도서에 있는 것은 읽어야 한다고 하니까 찾아서 보는 편이예요.” [5학년, 여]

“(권장도서를 찾는 이유는?) 재미보다는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6학년, 남]

“글자가 너무 작지 않고 분량이 많지 않은 거요. 분량이 너무 많으면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고를 때 안에 그림이나 글자크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예요.” 

[5학년, 남B]

찾고자 하는 자료의 실체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자료에 수록된 내용이 재미있

는 것”이라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위 면담내용 중 첫 번째 유형). 어린이들이 

말한 “재미있는 것”의 의미를 더 파고든 결과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재미는 ‘모험담’, ‘흥미진

진한 이야기’, ‘신화나 역사’, ‘비밀클럽’, ‘친구관계’ 등 개인적 흥미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부는 추리소설이나 창작동화, 역사소설, 학습만화와 같은 ‘장르’를 ‘재미’와 동격

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의 두 번째 유형의 답변과 같이 ‘권장도서목록’에 소개된 자

료를 염두에 두고 자료탐색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주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

는 독후활동과 관련이 있었다.7) 비록 그 수는 적었지만 그림책과 같은 자료유형이나 그림(삽

화나 사진)의 특성, 디자인, 글자크기, 분량 등을 우선하여 자료를 찾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자료탐색에 있어 어린이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자료에 수록된 ‘내용’임이 설문

조사와 면담조사 모두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어린이의 자료탐색에 관한 세 번째 질문은 찾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

가 있는지(known-item), 있다면 어린이들이 탐색 이전에 알고 있는 정보는 과연 무엇인지

에 관한 것이었다.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는 자료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검색의 접근점으

로 주로 사용되는 표제와 저자, 발행사, 총서명 등 네 가지로 제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탐

색 이전에 이러한 정보를 전혀 가지지 않는 비율이 54.6%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비율

7) 주지하다시피 초등학생의 경우 각종 ‘권장도서’, ‘필독도서’, ‘추천도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독서 목록에 
근거하여 독서활동지나 감상문 작성, 독서퀴즈 참여 등과 같은 독후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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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4.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자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에는 ‘표제’를 

알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72.7%). 표제를 제외하고는 총서명(13.9%), 저자

(10.6%), 발행사(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자료탐색

시 자료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찾고자 하는 자료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표제’에 해당하였다. 

한편,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자료탐색의 방법은 다양하였다. <표 5>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

여한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무작정 서가를 돌아다니며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서가 브

라우징)을 절대적으로 선호하였으며(56.7%), 인터넷 포털이나 OPAC 등 검색도구를 이용하

는 방법을 선호하는 어린이는 서가 브라우징을 선호하는 어린이의 절반에 그쳤다(28.6%). 

또한 인적 정보원을 자료탐색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0.8%는 사서에게 직

접 문의하는 방법을, 3.1%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하였다. 선

호하는 탐색방법에 대한 선호의 이유는 ‘익숙함’(42.7%)이 ‘신속성’(29.0%)이나 ‘정확

성’(2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는데 있어 선호하는 

탐색방법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는 비록 근소한 차이였지만 검색도구를 

이용하는 것(3.85/5점 척도)보다 서가 브라우징(3.94)과 사서에게 직접 문의하는 방법

(3.91)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에게 문의하

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3.25).

구  분 빈도(명) 비율(%) 유용성(5점척도)

서가 브라우징 309 56.7 3.94

검색도구(인터넷 포털, OPAC 등) 이용 156 28.6 3.85

인적 정보원
활용

사서  59 10.8 3.91

주변 사람(가족, 친구 등) 17  3.1 3.25

무응답   4  0.7 -

계 545 100.0 -

<표 5> 선호하는 자료탐색의 방법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어린이들은 서가 브라우징을 특히 선호하며, 자료탐색의 방

법으로서 서가 브라우징이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외형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있

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의 설문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흥미로운 사실을 면담과

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면담내용처럼 어린이들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원하는 자료

를 세심하게 ‘선택’하기보다, 그저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자료를 집어들고 있었다. 특별히 

찾고자 하는 자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어떠한 도움이나 안내도 없이 혼자 서가

를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읽을거리로 고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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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책을 보고 싶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보다가 눈에 띄는 책을 고르는 편이예요.” 

[4학년, 여]

면담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자 어린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특히 도서관 자료의 논리적 배열에 익숙하지 않은 어

린이로서는 서가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우연히 발견할 행운을 기대하는 듯 보였다. 

“저는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추리소설이 있는 서가에 가서 자주 찾는 편인데, 솔직히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추리소설 코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보고 싶은 추리소설

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

요.” [6학년, 여]

“읽고 싶은 책을 컴퓨터에서 먼저 찾아볼 때도 있어요. 전에 읽었던 시리즈 중에 신간이 나왔는지 

알아볼 때나 그럴 때요. 새로 나왔으면 그 책을 보려고 서가로 찾아요. 바로 찾을 때도 있지만 찾기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못 찾으면 그냥 그 책이 도서관에 없나보다 생각하고 말아요.” [6학년, 남]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에서 답변했던 선호하는 자료탐색의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우선적’ 또
는 ‘일차적’인 탐색방법이었음도 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평소 익숙하게 이용해 왔던 서가로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를 브라우징하는 빈도가 단연 우세하였지만, 원하는 자료가 없거나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검색도구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한 후 

다시 서가로 가서 실물자료를 보면서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는 식의 행태가 보편적임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검색도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

었다. 검색된 자료를 곧바로 이용하기보다 해당 자료가 위치한 서가에서 자료를 재탐색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가 브라우징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탐색방법임이 분명하

지만, “서가 브라우징 ⇄ 검색도구 이용” 또는 “서가 브라우징 ⇄ 주변사람의 도움”과 같이 다

양한 탐색 방법을 시도하면서 원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이

들이 자료탐색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듯했다. 몇 번 시도하다가 보이지 않으면 

이내 포기하고 다른 자료를 이용하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면담조사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면담내용을 옮겨보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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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가는 서가로 바로 가죠. 8(서가번호) 쪽으로 가서 둘러보면서 골라요.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못 찾을 때는 선생님(사서)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4학년, 남]

“어디에 있을지 아니까 서가로 바로 가요. 근데 못 찾겠으면 검색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선 위치를 

알아봐요. 그쪽으로 가면 보통은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못 찾으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자료를 이용해요.” [6학년, 여]

어린이의 자료탐색 과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자료의 확인과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어린

이들이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나열한 후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한 후, 순위에 따른 가중치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

다. 어린이들은 주로 자료의 ‘표제’, ‘주제’, ‘장르’를 보고 최종적으로 이용할 자료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이 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1.3%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이외에

도, 시리즈명이나 저자, 권장도서목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자료에 수록된 그림(표지나 삽

화) 등도 어린이들이 자료를 선택하는데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면담조사와 관찰조사에서, 어린

이들은 자료선택을 위한 근거로 앞서 언

급한 요소를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들은 ‘표제’만이 아니라 표제와 더불어 표

지 이미지 전체를, 동시에 자료의 주제와 

장르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자료를 

선택하고 있었다. 이렇듯 어린이들은 다

양한 탐색방법을 시도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면 탐색을 완료하고, 그렇

지 못할 경우 재탐색을 수행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2. 어린이의 OPAC 이용행태

지금까지 우리는 어린이들의 자료탐색의 목적이 ‘독서’ 자체에 있으며, 독서 자료에 대한 

요구는 특정 주제나 특정 저자에 관한 자료라기보다는 자료 자체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나 

흥미’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구가 이처럼 불확실하고 모호하다보니 자료탐색 

이전에 찾고자 하는 자료를 특별히 정해놓고 있지 않는 어린이의 비율이 구체적인 자료를 마

식별 요소 가중치 비율(%)

표제  30.4

주제  27.4

장르  23.5

시리즈명   5.7

저자   4.3

권장도서 여부   4.3

그림(표지, 삽화)   2.7

발행사   1.2

무응답   0.5

발행년도   0.0

계 100.0

<표 6> 자료의 식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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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두고 탐색을 수행하는 어린이의 비율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이유로 서가 브라우

징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폭넓게 탐색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들의 자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로 자료의 표제나 주제, 장르였지만 그 외의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가 앞서 드러난 어린이의 일반적인 자료탐색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이러한 자료탐색의 과정에서 OPAC을 얼마나, 어떻

게 이용하고 있을까? 지금부터는 미시적 관점에서 OPAC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들의 탐색

행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먼저 어린이들이 평소 OPAC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만일 이용을 주저하거

나 회피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어린이들이 자료탐

색의 방법으로 OPAC과 같은 검색도구보다 서가 브라우징을 훨씬 선호하고 있음은 앞서 밝

힌 바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자료탐색을 위한 도구

로서 OPAC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표 7>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OPAC 이용

자(‘자주 이용함’)는 19.0%에 불과하였다. 또한 OPAC을 이용(‘자주 이용함’ 또는 ‘가끔 이용

함’)하는 어린이의 비율(43.6%)은 이용하지 않는(‘거의 이용안함’ 또는 ‘전혀 이용안함’) 어
린이의 비율(41.4%)과 비슷하였으며,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어린이들의 OPAC 이용

빈도는 보통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나타났다(2.99/5점 척도). 

이 질문에 이어, OPAC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만 이용하지 않는 구체적

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54.1%), 

‘사용하기가 어려워서’(29.7%), ‘OPAC이 있

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서’(16.2%)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표 8> 참조). 

어린이들이 OPAC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사용하기 어렵거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

이라면 이에 대한 처방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대대적으로 바

꾸고, OPAC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

화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OPAC의 이

용이 저조한 원인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에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애초에 어린이에게 

OPAC은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빈도(명) 비율(%)

자주 이용함 102 19.0

가끔 이용함 132 24.6

보통  80 14.9

거의 이용안함 105 19.6

전혀 이용안함 117 21.8

무응답   9 -

계 545 100.0

5점 척도 2.99

<표 7> OPAC 이용빈도

빈도(명) 비율(%)

필요성을 못 느껴서  60 54.1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33 29.7

존재를 알지 못해서  18 16.2

무응답   6  -

계 117 100.0

<표 8> OPAC 非이용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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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자료탐색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던 어린이들이 OPAC의 필

요성을 느끼는 못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부터는 <표 7>에서 ‘OPAC을 전

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어린이를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이용경험이 있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여(428명), 이들이 자료탐색을 위해 OPAC을 이용하는 과정을 조목조목 살펴보

면서 어린이들이 OPAC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에 보다 가까이 접근해 보고자 한다.

OPAC의 이용경험에 관한 첫 번째 세부 질문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때 자료검색

(OPAC)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로 인지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

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어린이의 37.0%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24.6%는 ‘주변

사람(부모, 친구 등)을 통해’라고 답하여 무려 61.6%에 이르는 어린이가 이처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OPAC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8) 이에 비해 ‘담임교사’나 ‘도서관 사서나 

사서교사’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각각 14.0%와 6.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담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어린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음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아래 첫 번째 면담내용). OPAC에 대해 ‘제
대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면담조사에 응했던 8명 중 2명에 불과하였는데, 1명은 사

서교사의 도서관 활용 수업을 통해, 나머지 1명은 담임교사로부터 OPAC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들어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아래의 마지막 면담내용 참조). 

“보고 싶은 책을 못 찾고 있는데 우연히 친구가 저기서 검색하면 된다고 일러줬어요. 처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친구가 네이버처럼 빈칸(검색창)에 아무거나 입력하라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 말고 자료검색 방법에 대해 저에게 말해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6학년, 여]

“지나가다가 컴퓨터 앞에서 검색하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옆에서 잠깐 보니까 그게 검색하는 거더라

구요. 따로 배우거나 들어서 안 건 아니예요. 사용해 보니까 금방 알겠던데요?” [5학년, 남]

“학교에서 도서관 활용 수업할 때 사서선생님한테 자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자료는 어떻게 찾아

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어요. 모둠활동으로 주제 정해서 ‘자료 찾기’ 기능도 써보고, 모둠별로 활동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6학년, 여]

이렇듯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에 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도 우리는 어린이들이 OPAC을 이용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OPAC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8) 앞서 OPAC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16.2%가 ‘OPAC의 존재를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어린이들은 이처럼 OPAC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어 OPAC을 사용하거나 미처 알지 못해 OPAC을 사용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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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에게 “OPAC을 통해 궁극적으

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OPAC 이용의 핵심 목적에 대해 질문하

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어린이들

이 OPAC을 이용하는 핵심 목적은 찾고

자 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47.6%),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40.0%)와 같이 실물자료의 입수를 위

해 소장여부나 소장위치를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OPAC을 

자료검색을 위한 최초의 접근경로로 이용하면서 원하는 자료에 대한 포괄적 검색도구로 사용

하는 경우는 3.6%(15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들의 OPAC 이용빈도가 그다

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용조차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어진 면담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앞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로

부터 OPAC의 이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던 어린이의 이야기를 먼

저 살펴보자.

“보고 싶은 자료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자료검색>에서 찾지 않아요. <자료검색>에서 ‘추리소설’이라

고 하면 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그보다 훨씬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데도요. 근데 ‘괴도 루팡’ 이렇게 

입력하면 나와요. 학교에서도 제목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전 제가 보고 싶은 

책의 제목을 알고 있고, 그 책이 도서관에 있는지 알고 싶을 때에만 검색해요. 검색해서 없다고 나오면 

안 찾아봐도 되니까요.” [6학년, 여]

위의 면담내용에서 보듯이 OPAC의 이용방법을 공식적으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어린이

조차 OPAC은 ‘이미 알고 있는 자료에 대한 소장여부’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위 어린이의 경험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보편적인지는 어린이들이 OPAC을 이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검색어의 유형을 보면 보다 명료해진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검색어의 유형(1순

위, 2순위)을 조사하여 순위에 따른 가중치 비율을 산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표제’를 이용한 키워드 검색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62.3%). 또

한 표제를 비롯하여 저자, 발행사, 총서 등 ‘자료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OPAC을 

이용하는 비율이 무려 82.3%로, ‘장르’나 ‘주제’로 포괄적인 검색을 시도하는 비율인 17.7%

를 크게 웃돌고 있었다. 

빈도(명) 비율(%)

자료의 소장여부 확인 199 47.6

자료의 서가위치 확인 167 40.0

자료의 상세정보 확인  34  8.1

관련 자료의 포괄적 탐색  15  3.6

기타   3  0.7

계 428 100.0

<표 9> OPAC 이용의 핵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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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유형 1순위 2순위 가중치 비율(%)

표제 373  20 62.3

저자   8 153 13.7

장르  18  88 10.1

주제  15  63  7.6

발행사   2  37  3.3

총서명   0  37  3.0

무응답 129 147 -

계 100.0

<표 10> 검색어의 유형

이러한 결과는 재미나 교훈, 등장인물 등 자료의 ‘내용’을 위주로 하여 폭넓게 자료탐색을 

수행한다고 했던 앞서의 조사결과와 크게 상반되는 것이다. 특별히 찾고자 하는 자료를 정해

놓지 않은 채 ‘폭넓은’ 탐색을 선호한다고 했던 어린이들이 OPAC의 이용에 있어서는 표제나 

저자에 근거하여 ‘특정’ 자료를 찾는 모순된 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한다고 답변한 검색어의 유형을 가만히 보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OPAC

의 이용법에 대해 무지한지도 금방 드러난다. 국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OPAC에

서 ‘주제’나 ‘장르’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사용

하는 검색어에서 이들은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OPAC의 이용에 관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아본 적 없는 어린이들이, 더구나 자료

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가 막연한 호기심과 흥미에 있다고 했던 어린이들이 이처럼 표제나 저

자로 검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면담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예전에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잘 안 되더라구요. 친구가 제목을 넣어야지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준 

후로는 거의 책 제목으로만 검색하는 편이예요.” [5학년, 남A]

“학교에서도 제목 같은 것을 정확하게 입력하라고 배웠어요.” [6학년, 여]

위의 면담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색어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행태는 애초에 어린이들

이 가진 요구나 탐색행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짧은 경험이 가져다 준 학습된 

결과였다. 그러다보니 어린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요구나 의도는 제대로 드러내 보지도 못한 

채 OPAC이 제공하는 제한된 기능에 맞춰 표제나 저자 등만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어린이들은 OPAC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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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11>

과 같이 OPAC을 이용하는 어린이 가

운데, OPAC을 이용하는 것이 ‘전혀’ 
또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비

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80.2%). 어

린이들이 이렇듯 OPAC의 이용에 큰 

어려움을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

해 면담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은 식의 반응을 보였다.

“검색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히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넣어보고 그냥 이런 책이 있구나 확인하는 정도예요.” [5학년, 남A]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찾고 싶은 책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처음에는 검색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게 뭔지 몰랐고, 그 다음에는 그 자료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조금 헤맸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6학년, 여]

OPAC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도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어린이들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위의 면담내용처럼 “찾고자 하는 자료의 제목을 입력한 후 그 

소장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의미였다. 인터넷 검색에 이

미 익숙해진 어린이들은 검색에 대한 별다른 어려움이나 두려움 없이 나름의 방식으로 

OPAC에 금방 적응하는 듯 보였다.

마지막으로 “OPAC의 검색결과로부터 알고 싶은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밝힌 요구를 종합한 결과, ‘자료의 내

용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특히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와 같이 자료의 ‘주제’나 ‘장르’에 대한 요구가 단연 높았으며(33.8%와 32.3%), 자료의 

‘요약(줄거리)’(13.7%)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앞서의 조사에서 어린이들이 자

료선택에 근거로 삼는 정보가 표제(30.4%), 주제(27.4%), 장르(23.5%) 등의 순이었던 것

과 비교해 보면, 표제를 제외한 ‘주제’나 ‘장르’에 대한 요구가 이렇듯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

라 볼 수 있다. 그밖에, ‘저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자료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자수

준(학년이나 나이)’, 자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목이나 단원’ 등도 있었다. 

어려움의 정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려움이 없음 159 37.6

별로 어려움이 없음 180 42.6

보통  22  5.2

조금 어려움  56 13.2

매우 어려움   6  1.4

무응답   5 -

계 428 100.0

<표 11> OPAC 이용의 어려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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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순위 2순위 가중치 비율(%)

주제(핵심 키워드) 469 125  33.8

장르 358 209  32.3

요약(줄거리) 104 137  13.7

저자 정보  72  84   8.9

독자 수준(학년이나 나이)  33  32   3.7

수상작 정보  10  49   3.3

자료와 관련된 교과목이나 단원  10  32   2.4

유사한 자료에 대한 소개  11  23   1.9

계 - - 100.0

<표 12> 검색결과에서 참조하고자 하는 정보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OPAC에 대한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

다. 이 과정에서 OPAC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의 과반수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앞서의 조사결과에 대한 원인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탐색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

에서 폭넓은 탐색을 시도하는 어린이들에게 ‘표제’, ‘저자’, ‘발행사’ 등을 정확하게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료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했던 어린이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는 OPAC에 대해, 어린이들이 이렇듯 부정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현재 OPAC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는 데 있다. 아래의 내용은 필요에 의해 이용하기는 

하지만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점차 기피하게 된다는 어린이의 솔직한 경험담이다.

“사용하기는 하는데 내가 찾는 자료를 찾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글자도 너무 많고 

이상한 말, 모르는 말도 나오고. 보면 아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 별로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점점 안 보게 돼요.” [5학년, 남B]

이처럼 어린이들은 “OPAC 검색 시도 →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음 → 포기”와 같은 수순

을 밟으면서 OPAC 이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될수록 점

차 OPAC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기존 OPAC의 기능적 개선이나 인터페이스의 단순 변형만으로는 어린이의 요

구와 기대에 좀처럼 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어린이의 자료탐색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그것도 급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존의 

OPAC이 가진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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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 기존 OPAC의 한계와 과제

앞서 우리는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43.6% 정도가 OPAC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OPAC 이용목적은 단순히 자료의 소장여부나 소장위치를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을 보았다. 또한 OPAC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82.3%가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특히 표

제)를 가지고 검색을 시도하고 있어, OPAC 이용 이전에 다른 소스나 비공식적인 정보원을 

통해 자료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어린이들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더불어 앞서 분석한 어린이의 관점에서 기존 

OPAC이 가진 한계를 가감 없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OPAC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1) 자료검색을 위한 첫 화면과 (2) 

검색결과 화면 등 두 가지만 짚어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 1>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제공하는 OPAC의 첫 화면이다. 도서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사례는 우리나라의 도서관(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OPAC의 전형

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어린이’도서관을 사례로 선정하였지만, 여기서 ‘어린이’를 

배려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자료찾기>에서 제공하는 기본 화면은 ‘전체’, ‘서
명’, ‘작가’, ‘발행자’, ‘키워드’와 같은 검색항목을 미리 설정한 후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

(keyword searching)이며, 자료검색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로 ‘새로 들어온 책’, ‘도서

관 추천도서’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특정 시기별로 자료

를 모아 놓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검색을 시도하는 어린이들이 OPAC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제나 저

자 등 찾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다른 정보원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구한 후 OPAC에서 실물자료의 입수를 

위한 정보만을 확인하는 행태를 보였던 이유가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반대로, OPAC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 대부분이 OPAC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던 이유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OPAC

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어린이 117명 가운데 OPAC의 존재를 알지 못해서 지

금까지 단 한 번도 OPAC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어린이가 18명에 불과하였다는 사실

은 OPAC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OPAC을 기피하는 시각을 고

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검색어를 입력한 후 마주하게 되는 검색결과 화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번에는 공공도서관 OPAC을 이용하여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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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검색하였다. <그림 2>와 같이 ‘292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는데, 이들 자료는 모두 표

제나 총서명에 ‘추리소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료들이다.9)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는 도서

관 OPAC에서 주제 검색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림 2>의 검색결과에는 ‘추리소설’
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표제나 총서명 등에 ‘추리소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

료는 모두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리 만무한 어린이들은 그저 “너무 많은 자료

가 검색되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검색어를 입력했는데도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는 불평을 털어놓는다. 

이에 더해, 자료 전체가 가진 이미지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자료를 선택하는 어린이들이 

“검색결과 화면에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문자 정보만으로는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기가 어렵

다”고 지적했던 이유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림 2>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

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검색결과 중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만을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처럼 현재의 OPAC은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자료를 탐색하는 기초도구로 인지되고 기능

하기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어린이의 요구와 행태를 

되짚어보면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OPAC의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OPAC이 어린이들의 자료탐색을 제대로 지

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속에는 어린이용 OPAC의 

개발을 위한 해법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첫 번째 실마리는 어린이의 자료탐색 과정에서 

9) <그림 2>의 검색결과 중 세 번째 자료는 총서명이 “초등학생을 위한 추리 소설”로, 역시 ‘추리 소설’이라는 단어
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A어린이도서관의 <도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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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도서관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다양한 탐색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서가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OPAC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터득하여 시도해 보는 등 

어린이들 사이에서 ‘탐색의 욕구’가 분명하게 감지되었다. 또한 겉으로는 “탐색과정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탐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혼

란을 경험하고 있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들에게 OPAC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어린이들은 OPAC을 이용하지 않고도 알아서 원하는 자료를 잘 찾고 있다”(노지현 

2011, 95)고 생각해 온 우리 도서관계의 인식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다. 어린이들이 OPAC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OPAC이 어

린이의 요구와 탐색행태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이용율을 보여왔음이 이번 연

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위한 OPAC에서 지향해야 할 전략과 관련하여서도 앞서의 조사결과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들의 자료탐색의 목적은 주로 ‘독서’ 자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독서를 

위한 자료는 자료에 대한 어린이들의 ‘막연한 호기심이나 흥미’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자료

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없다보니 친숙한 서가로 가서 그저 눈에 띄는 자료를 선택하는 행태

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목적 지향적’인 탐

색보다 브라우징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 중심적’인 탐색행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과 ‘안내’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 어린이를 위한 OPAC에

서는, 특정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한 retrieval tool로서의 기능보다 도서관 자료에 대

<그림 2> 공공도서관 OPAC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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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독서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reader's 

guidance로서의 기능이 더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고려

한다면, 어린이를 위한 OPAC은 기존 OPAC의 기능적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새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린이 OPAC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방향에 더해, 구체적인 구현 방법도 어린이들로부터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어린이들은 찾고자 하는 자료를 정해놓지 않은 채 폭넓은 탐색을 시도

하는 행태가 보편적이었으며, 표제나 저자와 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자료의 속성이 아니

라 자료가 가진 내용 위주의 탐색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탐색행태를 보이는 어린이들에

게는 OPAC 이용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OPAC의 이용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

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 해결방법은 OPAC을 어린이의 탐색행태에 맞추어 재

설계하는 것 외에는 없다. 어린이의 탐색행태에 비추어볼 때, 목록레코드에 포함된 특정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하는 키워드 검색(keyword searching)보다 관련 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브

라우즈(browse) 기능이 훨씬 효과적이며, 표제나 분류기호에 따른 논리적 배열보다 어린이

의 주요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내용’ 위주의 접근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린이 스스로 원하

는 자료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10) 특히, 탐색 초기에 요구가 

불분명하고, 자신의 요구를 특정 키워드나 탐색어로 표현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며, 학습 활동

보다는 흥미 위주의 독서 자료를 탐색하는 경향이 높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린이를 위한 

OPAC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키워드 검색 방식에서도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어린이들

은 검색의 목적이 명료하거나 찾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검색을 시도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그러나 키워드 검색에 대해 어린이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검색화면에 나타나 있는 기본

적인 검색항목(표제, 저자, 발행사, 키워드)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도 적

지 않았다. 따라서 어린이를 위한 OPAC에서는 어린이들이 키워드 검색에 대해 가지는 이러

한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인지발달수준에 

적합한 용어의 사용은 물론이고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검색어의 예시를 제공하고, 검

색기능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0) 앞서 어린이들의 자료에 대한 요구 조사에서도 자료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는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지면의 제약으로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면 다양한 주제나 장르, 
자료형태, 사건이나 시대 등으로 재구성하여 브라우즈 기능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도 자료에 대한 어린이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나 
관심 등을 반영하여 각종 리플렛을 제작하거나  테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이고 일회성으
로 끝나는 노력을 OPAC의 개발에 적극 반영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OPAC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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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현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어린이용 OPAC을 개발해 온 해외

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북미 도서관계에서 이미 개발한 어린이용 OPAC을 보면 키워드 

검색 기능이 아예 사라졌거나 보조적인 기능으로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PAC 

전면에 내세운 ‘explore’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주제나 관심에 무게를 두고 구성되어 있고 

탐색항목도 문자 대신 친숙한 이미지나 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어, 어린이의 관심과 인지수

준을 OPAC에 대폭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역력히 나타난다. 최근에는 자료의 표지 색

깔이나 등장인물의 특성, 장르, 연령, 자료의 분량 등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자료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에서도 검색항목을 간단한 이미

지로 표현하거나 검색의 각 단계마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도움말 기능을 적절히 제공

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자오류나 검색어 완성기능, 자주 사용되는 검색어의 제시와 같

은 부가적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키워드 검색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어린이들은 다른 소스나 비공식적인 정보원을 이용하여 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들이 주로 참고하는 정보원은 권장

도서목록이나 교과 연계도서 등이었으나,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읽을거리에 대한 추천을 받

는 경우도 적지 않게 관찰되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이러한 행태를 고려한다면, 어린이를 위한 

OPAC의 개발에는 어린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최근에 ‘테마별 자료목록’, ‘연령별 권장도서 목록’, ‘상황별 도서목록’, 
‘도서관(사서) 추천자료 목록’ 등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어린이의 주요 관심

이나 선호하는 문학장르 등에 따른 별도의 배가 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의 접근성을 향상하

고자 하는 노력이 도서관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타 기관에서 개발한 

목록을 그대로 옮겨놓거나 추천 자료를 무의미하게 열거해 놓은 경우가 많고, 자료의 배가 

방식을 이용한 접근성 향상 방안도 일부 자료에만 적용되거나 일시적으로만 운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그간의 노력을 OPAC에 반영하여 재구성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을 축

적하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소스로부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1차적으로 구한 

후 다시 OPAC에서 검색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Ⅵ. 결 론

어린이는 다양한 발달 과정을 거쳐 성장하고 성숙한다. 어린이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인지

적, 사회정서적, 생물학적 발달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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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개발이나 

서비스의 마련에 앞서, 어린이의 발달적 특성이나 정보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강조하

고 있다. 어린이는 성인과 구분되는 그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현상이나 사물

에 대해서도 성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학습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 도서

관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OPAC을 철저히 ‘어린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현행 OPAC이 

가지는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어린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키즈’였다.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사용에 익숙한 이들 디지털 키즈가 도서관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과 

OPAC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인은 물론이고 이전 세대의 어린이와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를 

드러내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의 전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디지털’보다 ‘키즈’(어린이)의 성향이었다. 이용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전교육 없

이도 언제 어디서나 바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외형이 첨단화된 OPAC

의 개발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감지되었지만, 이보다는 어린이의 보편적인 인지수준과 탐색

행태를 고려한 OPAC의 개발이 보다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자료탐색 과정과 OPAC의 이용행태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궁극적으로 디

지털 키즈를 위한 OPAC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질 후속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어린이용 OAPC의 개발에 대한 사서의 인식과 요구)

와 이번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디지털 키즈를 위한 OPAC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전의 연구와 이번 연구가 어린이의 정보요구의 실체와 자

료탐색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이에 근거하여 디지털 키즈를 위한 OPAC의 개발 전략과 

기능을 ‘개념적 수준’에서 고찰한 것이라면, 후속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를 구현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구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OPAC의 이용자 가운데 잠재적 가능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그들을 위한 시스템의 개

발에 우리 도서관계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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